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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러분, 경기외고에는 가플리언들이 세탁을 위해 의류를 맡기고 찾을 수 있는 ‘세탁실’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? 
바로 경기외고 여자 기숙사 Creation Hall (CH)의 지하 2층에 위치해 있는데요, 물론 매주 금요일 귀가시간마다 빨래를 몰아서 가져가 집에서 빨 수도 있지만 CH 지하 2층에 위치한 세탁실을 통해서 가플리언들은 그런 수고를 덜어 세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. 가플리언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벤트까지 준비돼 있는 세탁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?
먼저 세탁실 이용 및 운영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해요. 우선 세탁실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제한되어 있으며, Vision Hall은 매주 수요일, Creation Hall은 매주 목요일에 아침 등교할 때 전날 밤 빨래를 담아 놓은 세탁실 가방을 호실 앞에 놓습니다. 그러면 세탁실 선생님들께서 가방들을 모두 수거하여 깔끔하게 세탁을 해주시고 저녁시간 기숙사에 들어가는 시간에 가플리언들은 그 세탁 가방을 일정 돈을 지불하고 가져가면 되는 거죠. (세탁실을 이용할 때는 엘리베이터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! 반드시 계단을 이용하도록 합니다!)
세탁 가방을 내놓는 전날 밤 세탁물을 정리하여 세탁 가방에 넣는 것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해요. 각 호실 쓰레기통이 위치한 선반에는 세탁물 수량을 조사할 수 있는 종이가 놓여 있습니다. 그럼 가플리언들은 그 종이를 가져다가 자신이 맡길 세탁물을 정리하여 종이에 자신의 세탁물 수량을 표기해 가방에 같이 넣어 놓으면 돼요. 여기서 좀 더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거나 유의해서 빨아야 할 세탁물이 있다면 특이 사항에 따로 기재하면 되고요.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수량을 쓸 때 실수로 잘못 표기하거나 하면 세탁하시는 선생님들께서 혼란을 겪을 수도 있으니 유념해서, 헷갈리지 않게 세탁물 수량을 표기하도록 해야 해요. (교복은 무료로 세탁이 가능하다는 점!)
다음으로 세탁실의 매력 몇 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데, 우선 세탁실에 들어가면 세탁실 선생님들께서 친절한 미소로 맞이해주실 거에요. 또 세탁물 가방을 계산 후 가져갈 때 가면서 입이 심심하지 않도록 항상 사탕을 하나씩 주신답니다. 그리고 때때로 세탁실 선생님들께 짤막한 편지를 쓰는 등의 소소하지만 다양한 이벤트들이 열리곤 하는데, 이러한 점도 가플리언들과 세탁실 선생님들 사이가 더욱 편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는 점을 마련해주는 매력포인트라고 할 수 있어요.
[bookmark: _GoBack]지금까지 경기외고의 ‘세탁실’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, 앞서 소개했듯이 세탁물 수량 표기할 때 조금만 유념해서 한다든가 세탁실을 방문할 때 예의를 갖춰 세탁실 선생님들과 조금의 담소를 나누는 등 자신의 옷도 마음도 깔끔하게 세탁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가플리언이 되어봐요!

















